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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‘GM 주무부처’ 논란…산업부는 이름만, 권한은

금융위 기재부(’18. 2. 26, 연합뉴스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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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산업부는 전반적 상황을 리드하지 못하고 한국GM문제 관련 구조
조정 컨트롤 타워에 혼선이 커지는 모양새라고 보도

ㅇ 또한, 실제 구조조정 권한과 협상정보는 금융위와 기재부에 집중

되고 있다며,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기재부나 청와대로 옮겨야
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

□ 정부는 한국GM 문제 관련 산업부, 기재부, 금융위 등 관계부처간
확고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긴밀히 대응하고 있음,

ㅇ 또한,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를 공식적인
대외 발표 창구로 일원화하여 대응하고 있는 바, 기사작성 시
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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